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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A significant amount of public opinion about nurse bullying is expressed on the interne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linkage structures among words extracted from comments on internet articles 
related to nurse workplace bullying using semantic network analysis. Methods: From February 2018 to April 
2019, comments made on news articles posted to the Daum and Naver web portal containing keywords such 
as “nurse”, “Taeum”, and “bullying” were collected using a web crawler written in Python. A morphological 
analysis performed with Open Korean Text in KoNLPy generated 54 major nodes. The frequencies, 
eigenvector centralities, and betweenness centralities of the 54 nodes were calculated and semantic networks 
were visualized using the UCINET and NetDraw programs. Convergence of iterated correlations (CONCOR) 
analysis was performed to identify structural equivalence. Results: This paper presents results about March 
2018 and January 2019 because these months had highest number of articles. Of the 54 major nodes, “nurse”, 
“hospital”, “patient”, and “physician” were the most frequent and had the highest eigenvector and 
betweenness centralities. The CONCOR analysis identified work environment, nurse, gender, and military 
clusters. Conclusion: This study structurally explored public opinion about nurse bullying through semantic 
network analysis. It is suggested that various studies on nursing phenomena will be conducted using social 
network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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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1세기 간호는 전통적으로 전문성을 판단하는 Flexner의 

6가지 준거를 모두 충족시키고 있다[1]. 우리 사회에서 간호는 

대중적으로 전문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정부와 기업 그리고 

의료분야 등 각계각층의 지도자들도 건강증진, 서비스의 질 

향상, 안전한 의료 환경, 효율 개선 및 비용 절감을 위해 간호사

가 더 많은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2]. 최근 보건

의료환경이 건강서비스의 접근성을 강조하면서 대상자 중심

의 안전하고 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중요시 하는 만큼 전문직

으로서의 간호는 사회적 요구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간

호간병 통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간호관리료 차등지급

제, 장기요양시설 및 서비스 확충 등이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

어 간호사의 수요와 고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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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대 사회에서 간호전문직에 대한 사회적 요구나 전문

직 간호사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에 비해 일반 

대중들의 간호전문직에 대한 인식이나 미디어를 통해 드러나

고 있는 간호사의 모습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우

리나라 일반 대중들이나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간호사에 대

한 이미지는 간호사 자신들이나 간호사를 직접 대하고 있는 환

자/보호자가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 좋지 않고, 호감도 또한 유

의하게 낮게 나타나고 있다[4]. 국내 TV 드라마에 비친 간호사

의 이미지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실제 간호의 모습이 아닌 다

른 모습으로 나타난 드라마가 43.8%를 차지하여 간호사의 역

할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지 않고 전문적인 능력에 대한 실제 간

호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5]. 언론에서도 

전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메르스나 중증급성호흡기증후

군 같은 감염병이 유행하게 되면 간호사들의 헌신을 보도하며 

존경을 보여주기도 하지만[6,7] 일상에서 간호사의 전문지식

과 기술, 교육 및 상담 역할, 학술활동 등 간호사의 전문성에 대

한 보도는 상대적으로 드물다[6]. 간호사 사망이나 간호사 장

기자랑과 같은 이슈에 대한 국내 주요 일간지의 보도행태를 보

면 간호현장의 관행이나 문화에 대한 배경 이해 없이 호기심과 

흥미 위주, 그리고 단순한 사건의 나열 위주의 보도를 하여 간

호사의 입장에 대한 여론 형성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8]. 

대중들의 간호전문직에 대한 인식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

는 것은 국내뿐만이 아니다. 지난 10년간 15~24세 젊은 사람

들의 간호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들을 통합한 국외 연

구[9]에 따르면 여전히 간호사는 친절하고 열심히 일하지만 

의사의 지시 하에 일하며 자율성이 없고 지적 수준이 낮고 근

무환경이 열악하며 사회의 낮은 계층을 차지한다고 보고되었

다. 이러한 인식에는 미디어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사회적 요구나 실제 현장의 모습과는 다소 괴리

가 있는 미디어와 대중들의 간호사에 대한 이해는 간호사의 

자존감을 저하시키고 간호전문직에 필요한 인재들이 영입되

는 것을 방해하는 등 전문직의 수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생각

된다. 따라서 간호계는 미디어에서 다루는 간호 관련 이슈 및 

이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을 규명하고 분석하여 정확한 이해에 

근거한 이슈 대응방안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2018년 2월에 간

호사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후 간호사 괴롭힘(태움) 관련 

기사들이 인터넷 포털에서 대량 생산되었고 여기에는 많은 양

의 댓글이 따랐다. 이 댓글들에는 기사를 읽은 사람들의 간호

사, 간호조직, 간호문화 등 간호전문직에 대한 다양하고 복잡

한 의견들이 정형화되지 않은 채로 드러나 있는데, 이들 정보

가 정련되고 구조화되어 제공된다면 간호사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간호 관련 언

론기사를 분석한 연구들이 있었던 반면[6,8,10] 기사에 대한 

댓글은 분석된 적이 없었다. 특히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한 간호사 괴롭힘(태움)은 사회적 쟁점이 된 만큼 기사에 대한 

댓글은 간호사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기여

를 할 것이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 실시하는 댓글 분석은 그 양이 방대하고 비정

형적이어서 빅데이터 분석방법 중 하나인 의미연결망 분석이 

유용하리라고 생각된다. 의미연결망 분석은 소셜네트워크 분

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커뮤니케이션 메시지에 적용

시킨 방법이고[11] 네트워크 분석 중에서 텍스트 내의 의미구

조를 찾으며 이를 시각화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다[12]. 국외에서는 간호 분야의 소셜네트워크 분석 연구들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 연구가 출판되었으며[13] 국내에서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 온라인 기사 및 소셜미디어의 의미

연결망 분석 연구[10]나 임상간호연구에 게재된 논문 주요어

에 대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연구[14] 등 빅데이터를 분석한 

연구들이 출판되기 시작하여 앞으로 간호 분야에서 활발한 빅

데이터 네트워크 분석 연구가 기대되고 있다. 

소셜네트워크는 하나 이상의 관계로 연결된 노드(node) 즉 

네트워크 멤버들의 집합이다. 노드는 연구대상인 패턴들의 관

계에 의해 연결된 단위로써, 이 단위는 일반적으로 사람이나 

조직이지만 서로 연결된 단위들은 노드로써 연구될 수 있다

[15]. 본 연구의 경우 댓글 텍스트를 이루고 있는 의미 있는 단

어들이 노드로 간주된다. 본 연구에서는 노드들의 빈도뿐만 

아니라 노드들 간의 연결상태, 노드들이 구성하는 네트워크의 

구조를 파악하여 간호사 괴롭힘 이슈를 계기로 드러난 대중들

의 간호사 및 간호전문직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

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중들의 

인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간호사 및 간호전문직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근거

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의미연결망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간호사 

괴롭힘 관련 인터넷 포털 기사에 대한 댓글 텍스트로부터 의

미 있는 단어들을 추출하고 단어들 간의 연결구조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댓글 텍스트로부터 추출한 의미 있는 단어들의 빈도와 

중심성을 분석한다. 

2) 댓글 텍스트로부터 추출한 의미 있는 단어들의 연결구조 

도식을 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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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 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사 괴롭힘과 관련된 인터넷 포털 기사의 댓

글을 이루는 텍스트들의 의미연결망 분석을 실시하여 기술한 

서술적 탐색연구이다. 

2. 연구대상

국내 2개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2018년 2월 18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게재된 뉴스기사들 중 제목에 ‘간호사’와 

‘태움’ 또는 ‘괴롭힘’이 포함된 뉴스기사(다음 뉴스 2,696개, 

네이버 뉴스 2,165개)와 그 댓글(다음 52,869개, 네이버 9,683

개) 중 빈도가 더 높은 다음 뉴스의 댓글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3.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은 2019년 5월에 진행하였다. 우선, 수집키워드를 

‘간호사’와 ‘태움’ 또는 ‘괴롭힘’으로 하여 2개 포털 사이트의 

뉴스와 댓글에 대해 Python code를 이용한 웹크롤링을 진행

하였다. 기사가 중복될 경우 중복되는 기사는 제거하였고 댓

글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후, 수집된 전체 데이터(기사, 댓

글)를 월별 단위로 분류하였다. 분류 결과 기사와 댓글의 빈도

가 네이버보다는 다음에서 높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

의 댓글을 분석하기로 하였다. 기사가 시작된 2월 18일부터 2

월 28일까지 기사는 255건으로 4위인 반면 댓글은 11,063건으

로 가장 빈도가 높았다. 이어지는 2018년 3월에 기사의 빈도는 

324건으로 가장 높았고 이때 댓글은 6,721건으로 2위를 차지

하였다. 2019년 1월에 또 다른 간호사 사망 사건이 기사화 되

면서 기사의 빈도는 261건으로 2위를 차지하였고, 이때 댓글

은 6,566건으로 3위를 차지하였다(Table 1). 본 연구에서는 월

별로 댓글들의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고 기사의 빈

도가 가장 높았던 2018년 3월과 2019년 1월의 댓글을 분석한 

결과를 각각 제시하였다. 

4. 자료분석방법

자료분석을 위해 Python (ver 3.7.2), UCINET (ver 6.679) 

및 Netdraw (ver 2.168)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2018년 2월 

18일 첫 기사가 보도된 이후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약 15

개월 동안 보도된 간호사 괴롭힘 또는 태움 관련 기사에 대한 

댓글 텍스트의 주요 단어들을 추출하기 위해 Python의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인 KoNLPy를 이용하였다. 형태소 분석기인 

OKT (Open Korean Text)를 이용하여 명사형 단어(일반명

사, 고유명사, 의존명사, 대명사) 20,202개를 추출하였다. 이

들 중 의미 없는 단어들이나 본 연구의 내용과 관련 없는 단어

들은 제외하면서 고빈도이며 유의미한 단어들을 선별하였다. 

이때 유사어, 예를 들어 ‘신입’과 ‘신규’, ‘의료’와 ‘보건의료’, 

‘여성’과 ‘여자’, ‘간호대학’과 ‘간호학과’, ‘폭행’과 ‘폭언’ 또

는 ‘폭력’ 등은 하나의 단어로 통합하였다. 검토 결과 빈도 200

위 이내의 50회 이상 고빈도로 나타나고 있는 유의미한 단어 

54개를 추출하였고, 이들 54개 단어의 빈도와 빈도순위를 산

출하였다. 

추출된 단어 간 동시출현빈도를 매트릭스로 작성하였고 이

를 이용하여 단어, 즉 노드들이 연결망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중심성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

에서 중심성은 아이겐벡터 중심성(eigenvector centrality)과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을 산출하였다. 아이겐

벡터 중심성은 어떤 노드에 직접 연결된 다른 노드들의 개수

뿐만 아니라 연결된 노드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함께 고려되는 

개념으로서, 직접연결정도뿐만 아니라 간접연결정도도 모두 

고려된 가중치이며, 네트워크의 전체 패턴을 고려한 값이라고 

볼 수 있다[16]. 매개중심성은 직접 연결되지 않은 노드들 간 

관계를 통제 또는 중개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노드가 네트워

크 내 다른 노드들 간의 최단경로에 위치하는 정도를 측정하

여 계산된다[17]. 특정 노드를 통하지 않으면 이와 연결된 노

드들이 단절되어 의미가 끊어질 수도 있다[11]. 매개중심성은 

네트워크 내 정보교환을 통제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유용한 지

표이다[18].

한편, 연결망의 구조와 연결강도를 확인하기 위해 동시출

현매트릭스를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시각화 하였으며, 가시

성을 위해 54개 노드를 모두 나타내지 않고 동시출현빈도 50 

이상인 노드만 그림으로 나타나도록 하였다. 네트워크 연결

선은 연결강도가 강할수록 굵게 표시하였다. 또한 네트워크 

내에서 노드들 간의 상관관계를 토대로 구조적 등위성(struc-

tural equivalence)을 파악하는 CONCOR (CONvergence of 

iterated CORrelations)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적 등위성은 

연결망 내의 노드들이 서로 같은 유형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19]. 노드 A와 노드 B가 서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또 다른 노드 C와 연결되어 있다면 노

드 A와 노드 B는 구조적으로 같은 위치(등위)를 차지한다고 

개념화된다. 즉 이 둘은 연결망에서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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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requency of News and Comments Dealing with 'Nurse and Taeum' or 'Nurse and Bullying' (N=67,413)

Year & month

Frequency

News Comments

Daum 
n (rank)

Naver 
n (rank)

Daum 
n (rank)

Naver 
n (rank)

201802 255 (4) 167 (4) 11,063 (1) 1,051 (3)

201803 324 (1) 210 (3)  6,721 (2) 1,119 (2)

201804 160 (7) 132 (8)  2,834 (7)  459 (10)

201805 133 (12) 138 (7)  2,192 (9)  474 (9)

201806 105 (14)  90 (14)  2,078 (11)  226 (15)

201807 160 (7) 130 (10)  2,280 (8)  432 (11)

201808 150 (9) 132 (9)  3,329 (5)  580 (7)

201809 147 (10) 115 (11)  2,014 (12)  571 (8)

201810 141 (11) 112 (12)  3,164 (6)  347 (13)

201811 118 (13) 105 (13) 482 (15)  265 (14)

201812 260 (3) 214 (2)  2,101 (10)  656 (5)

201901 261 (2) 237 (1)  6,566 (3) 1,822 (1)

201902 195 (5) 144 (6)  5,190 (4)  669 (4)

201903 193 (6) 154 (5)  1,712 (13)  594 (6)

201904  94 (15)  85 (15)  1,143 (14)  418 (12)

Total 2,696  2,165   52,869   9,683

거나 같은 지위에 있게 되며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이게 된다. 

하나의 클러스터 내 노드들은 등위적이며 이는 다른 클러스터 

내 노드들과의 관계 패턴이 유사함을 의미한다. 

Ⅲ. 연 구결과

1. 빈도와 중심성

2018년 3월과 2019년 1월 댓글의 빈도와 아이겐벡터 중심

성 그리고 매개중심성이 높은 상위 20개의 단어를 Table 2와 

Table 3에 각각 제시하였다. 2018년 3월 댓글에서는 ‘간호사

(nurse)’, ‘병원(hospital)’, ‘의사(physician)’, ‘환자(patient)’, 

‘한국(Korea)’, ‘여자(woman)’, ‘근무(work)’, ‘의료(health-

care)’, ‘문화(culture)’, ‘간호(nursing)’, ‘인력(workforce)’, 

‘처우개선(improvement of labor conditions)’, ‘신규(new)’, 

‘업무(task)’ 등의 단어들이 빈도와 중심성 모두 높았다. 이 단어

들은 네트워크 상에서 다른 노드들과 연결성이 높고 다른 노드

들 간의 관계를 중계하는 중요한 노드들이었다. ‘임금(wage)’, 

‘간호조무사(nurse-aid)’, ‘미국(United State of America)’, 

‘선배(senior)’ 등과 같은 노드는 높은 빈도와 함께 아이겐벡

터 중심성 값이 높아 다른 노드들과의 연결정도가 높음을 보

여주었다. ‘교육(education)’의 경우 빈도와 아이겐벡터 중심

성은 22위로 표에 제시되지 않았고 매개중심성은 15위였다. 

‘스트레스(stress)’의 경우 빈도는 98회로 33위이고 아이겐벡

터 중심성은 0.038로 20위권 밖이어서 표에 제시되지 않았으

나 매개중심성은 6위로 빈도와 아이겐벡터 중심성에 비해 상

대적으로 매우 높아 네트워크 내에서 노드들 간 중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월 댓글에서는 ‘간호사(nurse)’, ‘병원(hospital)’, 

‘의사(physician)’, ‘환자(patient)’, ‘한국(Korea)’, ‘여자(wom-

an)’, ‘근무(work)’, ‘문화(culture)’, ‘간호(nursing)’, ‘신규

(new)’, ‘자살(suicide)’, ‘간호조무사(nurse-aid)’ 등의 노드

들이 빈도와 중심성 모두 높았다. ‘자살(suicide)’을 제외하고

는 2018년 3월과 중복되는 노드들이 네트워크 상에서 중심적

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간호조무사(nurse-aid)’의 경우 2018

년 3월에는 매개중심성이 20위권 밖이었으나 2019년 1월에는 

14위를 차지하였다. 2018년 3월에 빈도와 중심성이 모두 높았

던 ‘인력(workforce)’과 ‘의료(healthcare)’는 2019년 1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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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requency and Centralities of Keywords (March 2018)

Keyword Frequency Keyword
Eigenvector 

centrality
Keyword

Betweenness 
centrality

Nurse 3,616 Nurse 0.625 Nurse 9.068

Hospital 1,315 Hospital 0.453 Physician 9.068 

Physician 1,026 Patient 0.326 Hospital 9.068 

Patient 682 Physician 0.325 Nursing 9.068 

Korea 497 Korea 0.152 Patient 8.539 

Woman 351 Nursing 0.138 Stress 7.977 

Work 320 Work 0.125 Korea 7.908 

United States of 
America

311 Healthcare 0.112 Culture 7.753 

Healthcare 310 New 0.111 Healthcare 7.497

Culture 308 Wage 0.103 New 7.493 

Nursing 305 Workforce 0.103 Woman 7.286

Workforce 282 Nurse-aid 0.097 Government 7.248 

Improvement of 
labor conditions

277 United States of 
America

0.092 Improvement of 
labor conditions

7.037

Wage 252 Task 0.090 Task 6.877 

New 239 Improvement of 
labor conditions

0.087 Education 6.660 

Nurse-aid 188 Culture 0.073 Workforce 6.650

Task 187 Senior 0.071 Learning 6.149

Senior 177 Occupation 0.061 System 6.122

Government 171 Woman 0.058 Work 5.723 

Improvement 171 System 0.057 Occupation 5.607 

빈도가 각각 112회(21위)와 93회(27위)로 낮아지긴 했으나 아

이겐벡터 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이 높아 네트워크 상에서 중심

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2018년 3월에 빈도와 중심성이 모

두 높았던 ‘처우개선(improvement of labor conditions)’은 

2019년 1월에 빈도가 65회(37위)이고 아이겐벡터 중심성도 

0.039로 낮았고 매개중심성만 높았다. ‘국가(nation)’는 2018

년 3월에는 빈도와 중심성 모두 20위 이내에 들어있지 않았

던 노드이고, 2019년 1월에도 빈도는 90회(28위)이고 아이겐

벡터 중심성도 0.023으로 낮았으나 매개중심성은 상대적으

로 높은 편이었다. ‘집단(group)’도 국가와 유사하였다. ‘스

트레스(stress)’ 또한 2018년 3월과 유사하게 매개중심성만 

20위 이내에 있었다. ‘교육(education)’도 매개중심성만 4위

로 높았다. 

2. 네트워크 도식

Netdraw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가지 도식을 작성하였다. 

먼저 54개 노드들의 동시출현매트릭스를 이용하여 전체 네트

워크 도식을 작성하였다. 전체 네트워크 도식은 모든 노드들

이 연결되어 있어 매우 복잡하고 분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가시성을 위해 동시출현빈도 50 이상인 관계만 

나타나도록 도식을 조정하여 제시하였다(Figure 1-A, 2-A). 

그 결과 2018년 3월 자료에서는 46개의 노드가, 그리고 

2019년 1월 자료에서는 40개의 노드가 도식에 제시되었다. 다

른 노드와 동시에 출현하는 빈도가 높은 노드는 네트워크 중

앙에 놓이게 되며 연결강도가 높을수록 노드들을 연결한 선이 

굵게 표시되었다. 2018년 3월 네트워크 도식(Figure 1-A)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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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requency and Centralities of Keywords (January 2019)

Keyword Frequency Keyword
Eigenvector 

centrality
Keyword

Betweenness 
centrality

Nurse 1,935 Nurse 0.602 Nurse 14.792

Physician 1,100 Hospital 0.493 Hospital 14.792 

Hospital 1,037 Patient 0.388 Korea 13.567 

Patient 648 Physician 0.348 Education 11.780 

Woman 493 Work 0.107 Physician 11.671 

Korea 200 Nursing 0.099 Patient 11.671

Culture 174 New 0.093 Workforce 11.511 

Work 169 Woman 0.089 Work 10.616 

Surgery 164 Workforce 0.082 Nursing 10.076

Suicide 154 Culture 0.077 New 10.042 

Nurse-aid 150 Nurse-aid 0.073 Nation  9.598

Association 147 Senior 0.069 Healthcare  9.264 

Nursing 145 Korea 0.069 Suicide  9.260

Punish 140 Surgery 0.062 Nurse-aid  8.781 

Family 140 Task 0.060 Group  8.319 

Occupation 136 Occupation 0.059 Improvement of 
labor conditions 

 8.247

Human rights 122 Healthcare 0.059 Stress  7.900 

Military 121 Education 0.058 Woman  7.862 

Man 119 Association 0.056 Senior  7.081 

New 113 Suicide 0.048 Culture  6.745 

보면 ‘간호사(nurse)’를 중심으로 ‘의사(physician)’, ‘환자

(patient)’, ‘병원(hospital)’, ‘한국(Korea)’, ‘신규(new)’, ‘의

료(healthcare)’ 등의 노드들의 연결강도가 높게 나타났고, 

‘직업(occupation)’, ‘문화(culture)’, ‘간호(nursing)’, ‘근무

(work)’, ‘인력(workforce)’, ‘업무(task)’, ‘임금(wage)’, ‘처

우개선(improvement of labor conditions)’, ‘미국(United 

State of America)’, ‘간호조무사(nurse-aid)’ 등과 같은 노드

와도 비교적 연결강도가 높게 나타났다. 2019년 1월 네트워크 

도식(Figure 2-A)을 보면 2018년 3월 도식과 유사하게 ‘간호사

(nurse)’를 중심으로 ‘환자(patient)’, ‘의사(physician)’, ‘병원

(hospital)’, ‘간호(nursing)’, ‘여자(woman)’ 등의 노드들의 연

결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Korea)’,남자(man)’, ‘근무

(work)’, ‘처우개선(improvement of labor condition)’, ‘집단

(group)’, ‘선배(senior)’, ‘문화(culture)’, ‘신규(new)’, ‘인력

(workforce)’, ‘간호조무사(nurse-aid)’, ‘스트레스(stress)’, ‘공

부(learning)’, ‘임금(wage)’, ‘환경(environment)’, ‘개선(im-

provement)’, ‘시스템(system)’, ‘협회(association)’, ‘의료

(healthcare)’, ‘교육(education)’ 등의 노드들도 비교적 ‘간호

사(nurse)’와 연결강도가 높았다. 

Netdraw를 이용하여 CONCOR 분석을 한 결과를 도식으

로 제시하였다(Figure 1-B, 2-B), CONCOR 분석은 54개 노드

와 이들의 관계가 모두 드러나도록 하였고 최대 8개까지의 클

러스터가 형성되도록 설정하였다. 도식에서 같은 도형은 하나

의 클러스터를 나타내고 있다. 2018년 3월 자료의 CONCOR 

분석 결과(Figure 1-B) ‘근무환경(working environment)’, 

‘돈(money)’, ‘개선(improvement)’ 등의 노드들이 가장 큰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고(근무환경 클러스터) 이 클러스터는 

‘간호사(nurse)’와 연결되어 있었다. ‘간호사(nurse)’는 ‘국가

(nation)’, ‘한국(Korea)’, ‘미국(United State of America)’, ‘의

료(healthcare)’, ‘의료인(healthcare provider)’, ‘가족(fam-

ily)’, ‘공부(learning)’ 등의 노드와 함께 클러스터를 이루

었다(간호사 클러스터). 이 외에 ‘교수(professor)’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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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

1-B

Figure 1. Semantic network of keywords (1-A) and clusters from CONvergence of iterated CORrelations analysis (1-B) in March 2018.

(student)’(교수-학생 클러스터), ‘집단(group)’과 ‘군대(mili-

tary)’(군대 클러스터), ‘여성(woman)’과 ‘남성(man)’(젠더 

클러스터), 그리고 ‘학교(school)’(학교 클러스터)가 각각 클

러스터를 이루고 있어 총 6개의 클러스터를 가진 도식이 도출

되었다. 

2019년 1월 자료의 CONCOR 분석결과(Figure 2-B) 2018

년 3월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근무환경(working environ-

ment)’을 비롯하여 ‘책임(responsibility)’, ‘업무(task)’, ‘스

트레스(stress)’ 등의 노드들이 하나의 클러스터를 이루었으

며(근무환경 클러스터) 이 클러스터는 ‘간호사(nurse)’와 강

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간호사(nurse)’는 ‘치료(treatment)’, 

‘인권(human rights)’ 그리고 ‘처벌(punish)’ 노드와 함께 하

나의 클러스터를 이루었다(간호사 클러스터). 이 외에 ‘의사

(physician)’, ‘인정(recognition)’, ‘의료사고(medical acci-

dents)’ 및 ‘수술(surgery)’ 등의 노드들이 하나의 클러스터

를 이루었고(의사 클러스터), ‘간호조무사(nurse-aid)’와 ‘공부

(learning)’(간호조무사 클러스터), ‘남자(man)’와 ‘여자(wom-

an)’(젠더 클러스터), ‘학교(school)’와 ‘실습(practice)’ 그리

고 ‘학생(student)’(학교 클러스터), ‘군대(military)’(군대 클

러스터)가 각각 하나의 클러스터를 이루어 총 7개의 클러스터

를 가진 도식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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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A

2-B

Figure 2. Semantic network of keywords (2-A) and clusters from CONvergence of iterated CORrelations analysis (2-B) in January 2019.

Ⅳ.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 괴롭힘 관련 인터넷 포털 기사에 대

한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 빈도와 중심성이 높은 유의미한 

단어들을 추출하였고 단어들이 어떻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지를 두 가지 형태의 네트워크 도식을 제시함으로써 보

여주었다. 분석 결과 가장 빈도와 중심성이 높은 노드는 ‘간호

사’였고 ‘간호사’를 중심으로 ‘병원’, ‘의사’, ‘환자’가 강하게 

연관되어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었다. 댓글 텍스트에서 이들 

단어가 빈번하게 출현하고 동시에 이들 노드간 강하게 연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노드들과도 빈번하게 연관되면

서 노드들 간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실제 댓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와 의사”를 

기본 인식으로 하고 있었다. 특히 2019년 1월의 구조적 등위

성 분석 결과를 보면 간호사 클러스터와 의사 클러스터가 구

분이 되며 이 두 클러스터가 모두 근무환경 클러스터와 관계



- 217 -

임상간호연구 25(3), 2019년 12월

가 있는데, 간호사(클러스터)의 근무환경(클러스터)과 의사

(클러스터)의 근무환경(클러스터)이 각각 언급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두 의료인 집단을 근무환경 내의 여러 노

드들과 연관지어 비교하면서 의견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

된다. 실제 댓글에서는 간호사와 의사가 모두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으면서도 간호사와 의사의 업무체계, 

처우, 사회적 인정 등의 측면에서 비교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간호사와 의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직접 비교해보지 않더

라도 국내 드라마에서 그려지는 모습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 수 있고[5,20] 국외에서도 간호사는 자율성이 제한된, 의사

의 업무에 비해 열등한 업무를 한다는 인식[9]이 있는 것이 사

실이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의 소셜미디어에서도 간호

사와 의사는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동시에 출현하는 단어들

이었다[21]. 

‘간호조무사’ 또한 ‘의사’ 노드와 유사하게 빈도와 중심성

이 높으면서 2019년 1월 구조적 등위성 분석에서는 따로 클러

스터를 형성하였는데 이 역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각각 근

무환경 클러스터와 연결되고 있었다. 의사 클러스터와 마찬가

지로 간호조무사 클러스터도 근무환경 클러스터 내 여러 노드

들과 연관되어 언급되면서 간호사와 비교되고 있는 것이다. 

간호조무사는 의사만큼 빈번하지는 않지만 소셜미디어에서 

간호사 관련 키워드로 등장하는 단어이다[21]. 간호사가 전문

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환경으로 인해 갈등하는 것에 대해 대

중들은 간호사 고유의 업무를 의사나 간호조무사도 할 수 있

고 직종간 갈등은 권력다툼이라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지만

[22] 간호지식과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현 시점에

서 간호전문직의 업무영역이 명확하게 사회적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는 것은 간호계의 책임이자 과제라고 생각한다. 2018

년 3월과 비교했을 때 2019년 1월에 독립적으로 형성된 의사 

클러스터와 간호조무사 클러스터에 속하는 노드들은 2018년 

3월에는 대부분 근무환경 클러스터에 속했던 것들이다. 간호

사 괴롭힘 관련 이슈가 반복되면서 댓글의 의견은 관련 직종

을 보다 세분화하여 간호사와 비교하거나 연관 짓는 현상이 

더 강해졌다고 볼 수 있다. 

‘간호사’, ‘병원’, ‘의사’, 그리고 ‘환자’ 노드가 네트워크의 

중심에서 강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2018년 3월 결과에서는 

‘임금’, ‘처우개선’, ‘근무’, ‘업무’, ‘인력’ 등과 같은 노드의 빈

도와 중심성이 높았는데 이들은 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원인

에 대한 의견들이 제시되면서 사용되었던 단어들로 보인다. 

간호사 사망사건이 처음 보도된 후 댓글에서는 직장 내 괴롭

힘 발생 원인들로 인력부족, 임금과 처우개선 등이 제시되었

다. 실제 저임금 근로자는 직장 괴롭힘을 더 많이 경험하며 쉽

게 직장 내 괴롭힘의 타깃이 되는 불리한 요소들을 많이 가지

고 있다[23]. OECD 평균 간호사의 임금은 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1.13배로 저임금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고용된 의사의 

평균 임금의 0.43배로 보고되고 있다[24]. 특히 우리나라 간호

사의 임금은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병상규모별로 양극화되

어 동일 경력에서도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의 격차는 4배 이

상 발생하고 임상경력에 따른 임금상승률도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5]. 댓글에서 주요하게 드러난 노드

인 ‘임금’과 ‘처우개선’은 이와 같이 불합리한 간호사 임금체

계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국내 4개 주요 일간지

에서 간호사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탐색한 연구[22]에서 드

러난 주제 중 하나는 “업무 대비 열악한 대우를 받음”이었는

데 간호사가 경험하는 신체적 ․ 정신적 소진, 과도한 업무량, 

직역 갈등 등이 일간지에서 보도됨으로써 대중들의 간호사

가 받는 처우에 대해 인식은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며 이것이 

간호사 괴롭힘 관련 이슈의 댓글에 드러날 수 있다. 인력은 좋

은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요소로서[26] 적절한 간호인력

은 환자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국내외에서 

이미 근거가 제시되었다[27,28]. 본 연구에서 ‘임금’, ‘처우개

선’, ‘근무’, ‘업무’, ‘인력’과 같은 노드들은 ‘환자’ 노드와도 

강하게 연결되는데 이는 간호사의 근무여건이 환자의 결과

와 직결된다는 대중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한국’도 빈도와 중심성이 높은 노드였는데 댓글에서는 간

호사 괴롭힘으로 대표되는 여러 현상과 관련 이슈들이 한국사

회 전체의 구조적 문제나 특성과 연관되어 텍스트에 드러나고 

있었다. 2018년 3월에는 ‘미국’도 빈도와 아이겐벡터 중심성

도 높았는데 ‘미국’의 간호사의 역할과 지위 또는 보건의료체

계 등에 대해 ‘한국’과 비교하며 다양한 의견들이 나타나고 있

었다. 서구권 국가에서도 간호사 괴롭힘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인식이 많은 연구들을 통해 이루

어지고 있다[29]. 국내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2019

년 7월 16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는데 이것이 앞으로 대중들의 

간호사 관련 이슈에 대한 반응 중 한국과 미국으로 대표되는 

다른 국가와의 비교에 어떻게 작용할지도 추후 분석이 필요하

리라 생각된다. 

‘여자’ 또한 빈도와 중심성이 높은 노드였다. 간호사 괴롭힘 

관련 기사의 댓글에서 ‘여자’가 중요한 노드로 나타나는 것은 

전통적으로 간호사가 여성의 직업으로 인식되어왔고 남자 간

호사가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간호사의 대다수는 

여성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고려할 것

은 2018년 1월에 현직 검사의 뉴스인터뷰를 통해 폭로된 성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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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사건이 한국사회의 미투(#MeToo)운동을 촉발하면서 이

에 대한 영향으로 본 연구의 대상이 된 댓글에서도 ‘여자’가 등

장하는 텍스트의 내용 중에는 젠더 갈등이나 여성 혐오를 드

러내는 것들이 포함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댓글에서

는 그 정도가 심하지는 않으나 “여자가 더 살벌하다”, “여자 

갑질이 더 무섭다”, 또는 “여자 많은 조직의 특성이다” 같은 

종류의 내용들이 있었다. 여성 혐오의 정서는 최근 한국 온라

인 공간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동조되어 지배적인 의견과 정서

로 굳어지고 있어[30] 앞으로도 간호사 관련 이슈에 대한 대중

들의 의견에는 젠더 갈등과 여성 혐오를 표현하는 내용이 포

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현상은 간호학에서 

별도의 연구주제로 다뤄져야 할 것이다. 

구조적 등위성 분석결과를 보면 2018년 3월과 2019년 1월 

모두 ‘근무환경’으로 대표되는 여러 개의 노드들이 모인 클러

스터가 있고 이 클러스터는 ‘간호사’로 대표되는 또 다른 클러

스터와 강한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구조적 등위성 분석

은 같은 클러스터 내의 노드들이 다른 클러스터와 맺는 관계

가 유사함을 의미한다[17,19]. 즉 ‘근무환경’으로 대표되는 클

러스터 내 노드들이 다른 클러스터 내 노드들과 유사한 패턴

의 관계를 맺음을 의미한다. 젠더 클러스터와 군대 클러스터

가 따로 형성된 것도 두 시기의 공통된 패턴이었다. 이 두 클러

스터는 근무환경 클러스터와 주로 연관이 있고 간호사 클러스

터와도 연관이 있었지만 서로간에도 연관이 있었다. 여성이 

주를 이루는 간호사의 근무환경이나 문화에 대한 의견(젠더 

클러스터와 간호사 클러스터, 젠더 클러스터와 근무환경 클러

스터의 연결)과 간호사 문화와 군대 문화 등에 대한 의견(군대 

클러스터와 간호사 클러스터, 군대 클러스터와 근무환경 클러

스터의 연결)뿐만 아니라 여성이 주를 이루는 간호사와 군대

를 연관 짓는(예를 들어 ‘여자 군대’) 텍스트가 출현하고 있었

다. ‘군대’는 2018년 3월에 빈도순위 18위였을 뿐 중심성은 20

위 이내에 포함되지 않아 다른 노드들과의 연결강도나 다른 

노드들의 연결을 매개하는 측면에서는 별로 역할이 없는 노드

이다. 그러나 독립된 클러스터로서 간호사 클러스터 및 젠더 

클러스터와의 관계를 볼 때 이는 간호사의 조직문화 또는 집

단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에 여성과 관련된 부정적인 이

미지가 이중으로 겹쳐 부정적 이미지가 더 강화된 것을 의미

할 수 있다. 

간호사 클러스터는 두 시기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2018

년 3월에는 ‘간호사’ 노드와 더불어 ‘한국’, ‘미국’, ‘국가’, ‘가

족’ 등의 노드들이 ‘간호사’와 동등한 위치에서 다른 클러스터

들과 연관성을 맺고 있었다. 즉, 예를 들어 간호사 근무환경에 

대한 텍스트가 있다면(간호사 클러스터와 근무환경 클러스터

의 연결) 이와 동등한 수준에서 한국의 근무환경이나 미국의 

근무환경에 대한 텍스트가 있다는 의미이다. 이 시기에는 간

호사 괴롭힘 관련 이슈가 드러났지만 간호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클러스터 내 노드들이 다른 클러스터 내 노드들과 연

관되면서 의견의 확장이 이루어졌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

러나 2019년 1월에는 간호사 클러스터에 간호사만 있고(다른 

노드들은 빈도와 중심성이 낮아 논외로 하겠음) 2018년 3월에 

드러났던 다른 노드들은 근무환경 클러스터로 이동하였다. 이

는 텍스트가 간호사와 다른 클러스터 내 노드들 간의 관계로 

구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관심이 간호사로 보다 더 집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간호사 괴롭힘 관련 기사에 대한 대중들의 댓글은 대부분 

간호사 및 간호전문직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므로 본 연

구에서 실시한 의미연결망 분석은 대중들의 간호사 및 간호전

문직에 대한 부정적 ․ 비판적 인식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지를 보여주고 있다. 같은 의료인인 의사와의 비교, 간호조무

사와의 비교, 선진국과의 비교, 젠더 이슈 부각 및 집단 문화 비

판 등이 본 연구결과에서는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었다. 또

한 근무환경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노드들 중 빈도와 중심성이 

높은 ‘임금’, ‘처우개선’, ‘근무’, ‘업무’, ‘인력’ 등과 같은 노드

들은 간호사 괴롭힘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대중들이 주로 생

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대중들의 잘

못된 인식에 대해서는 미디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이를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하며, 더불어 조직문화 개선과 근무환경 

개선을 해 나아가는 모습을 대중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간호계

의 과제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분석 자료인 간호사 괴롭힘 관련 인터넷 포털 기

사 댓글에는 기사와 관련 없는 의견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간호사나 관련 직종 및 또는 연관된 사람들이 주로 의견

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있어 본 연구의 결과가 일반 대중의 의

견이라고 일반화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또한 본 연구

에서 이용한 분석은 댓글을 이루는 텍스트의 구조를 이해하는 

일부 방법일 뿐이며 연구결과는 질적 해석이 불가피하므로 연

구자의 주관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시도한 소셜네트워크 분석은 간호정책의 장단점

과 개선점 등을 대중에게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일 뿐만 아니

라[10] 향후 간호연구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서

[14],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 관련 이슈가 대중들에게 어

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소셜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활용한 정책과 연구들이 활발하게 수행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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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2018년 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일개 인터

넷 포털 사이트의 간호사 괴롭힘 관련 기사 댓글에 대해 의미

연결망 분석을 월별로 실시하였고 이 중 기사와 댓글의 빈도

가 높았던 2018년 3월과 2019년 1월의 결과를 빈도, 중심성, 

네트워크 도식을 위주로 제시하였다. 또한 구조적 등위성 분

석인 CONCOR 분석을 통해 유사한 등위를 가지는 노드들의 

클러스터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간호사’, ‘병원’, ‘환자’, 

‘의사’가 네트워크의 중심에서 다른 노드들과 주요하게 연결

되고 있었고 노드 간 매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구조적 등위

성 분석에서는 2018년 3월에 비해 2019년 1월의 결과가 간호

사 괴롭힘 이슈가 반복되면서 간호사 클러스터, 의사 클러스

터, 그리고 간호조무사 클러스터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이들 

간의 비교나 관련성이 드러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추후 온

라인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소셜네트워크 

분석기법을 이용한 간호 관련 현상 탐색 연구가 이루어지기

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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